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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동아제약 이사 “백의종군”
경영권 확보의사 없음 밝혀 …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으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등 현 경영진과 경영권 갈등을 빚었던 강문석 이사가 경영권 확보의사가 없음을 전격 

천명했다.

수석무역 최대 주주이자 동아제약 이사인 강문석 이사는 10월26일 <강문석 이사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앞으로 아버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르며 형제간의 화합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

군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아버님께 불효했던 아들로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추천한 5명의 이사후보 중 기관과 컨설팅 기관의 지지를 가장 높게 받았던 이준행 교수에 대

해서마저 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시도

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0월31일 예정대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문석 이사가 추천한 나머지 이사후보 4명 모두 부

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문석 이사가 백의종군 의사를 전격 발표한 것은 10월25일 법원이 강문석 이사측이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

주 의결권 행사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따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명분도 가능성도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임시 주주총회를 제기한 이유는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매각해 의결권을 확보하

는 것은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신임도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법

원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제기한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서 24일 미래에셋투자가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공시함에 따라 동아제약은 32.9%의 의결권을 확보하

고 자사주 의결권 7.5%까지 합치면 우호지분이 약 40.4%까지 늘어나 현 경영진의 우위가 확실시됐다.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앞으로 아버님의 뜻에 적

극 따르겠다는 뜻으로 이사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 “강문석 이사로부터 공식적인 이사추천 철회안을 받거나 사전 조율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문석 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문석 이사측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

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면서도 “임시 주주총회와 고소 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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